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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및 그 개선뱅안* 

- 제주시 한림읍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 일 방--

국문요약 

이 글의 목적은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에 관한 지역주민의 인식 및 시행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벙얀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 논문의 연구 대상은 제주시 

한렴읍 지역주민들이며, 연구 방법은 설문지법을 적용하였다. 설문지를 통하여 얻은 응 

답들에 대해서는 SPSS 통계 분석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그 결과를 도출하였다. 인식 

및 시행 실태를 분석한 결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요일별 배출제는 ‘휠요하고도 유용하 

긴 하지만 아직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은 미완의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었다. 이 제 

도를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제언하였다. 첫째는 주민의 

식 개선을 위한 획기적 벙안이 요구되며, 이 가운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실천 위 

주의 환경교육이라는 점이다. 둘째는 한림읍과 지역주민 간 활발한 의사소통이 요구되 

며, 이를 토대로 한 정기적인 쓰레기 분리 배출 교육, 지속적인 참여 자세 독려 및 동 

기 유발 둥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셋째는 쓰레기정책의 우선순위를 재활용에만 

둘 것이 아니라 김량과 재사용 정책에도 동등한 비중을 두고 병행 추진해 나기야 한다 

는점이다. 

주제어 : ‘채활용품 요일별 배출쩨’, 주민의식, 환경교육, 재활용, 김량 및 채사용 

* 이 글은 2019년 11월 15일, 제주대학교에서 열련 제주학회 주최 제50차 전국학술대회에서 발 
표된 초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 제주대학교교수 

- 131 -



;화9애훌.oJt뿜 제53집 

I. 서론 

산엽사회가 진전되고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일상생활 중에서 사용되는 물질의 종 

류도 많아졌다. 다양한 물질의 이용은 인칸의 편의를 증대시켜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생활폐기물의 증기를 불러오기도 하였다. 폐기물의 증가는 도시와 농촌 구분 없이 현재 

우리니라 전역에 걸쳐 하나의 사회문제로 부싱하고 있다. 처리시젤은 제한적인데 비해 폐 

기물 발생량은 해마다 급증함으로써 처리 비용이 치솟고 있고 이는 다시 전국 곳곳에 폐 

기물의 불법 방치라는 익순환을 낳고 있는 것이다. 

제주 지역 역시 예외이지 않다. 2010년대 중반부터 제주도는 ‘쓰레기 대란’으로 폼살을 

앓아왔다. 쓰레기 처리 시설과 행정체제는 미비한데 상주인구와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가 

정, 관광업소, 건축 현장, 농가 등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량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 

라 쓰레기 매립장은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쓰레기 소각장은 하루 종일 가동해도 용량 초과 

로 인해 근처 야적정헤다 소각용 쓰레기를 계속 쌓아두고 있는 상황이다. 하수종말처리장 

은 처리 능력의 한계로 오폐수가 컬러지지 않은 채 바다로 방류되고 있고, 해안가 또한 

각종 폐기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해야 할 곳은 제주도 딩국이라 할 것이다. 사실 

제주도는 생활혜기물 문제에 대응하고자 2006년부터 클린하우스제도1)를 도입히여 운영 

해왔다. 제주도 전역에 걸친 2400여 곳에 클린하우숙 곧 쓰레기 분리 배출 시설을 설치 

하여 운영해온 것이다. 하지만 쓰레기량의 급증으로 클린하우스는 쓰레기를 감당하지 못 

하게 되었고 주민의식도 미약하여 분리 배출의 한계가 분명해졌다. 이에 제주도는 2016 

년 11월, 제주시는 2016년 12월 1일부로 서귀포시는 2017년 l월 1일부로 생활폐기물 

요일별 배출제를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월요일엔 플라스틱류, 화요일엔 종이류, 수요일 

엔 캔·고철류, 목요일엔 스티로폼 및 비닐류 둥과 같은 방식으로 요일별로 배출항목을 셜 

정하여 쓰레기를 버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원래 이 제도의 시행 목적은, 생활쓰레기는 절반으로 줄이고 재활용률 

은 70%로 꿀어올리는 데 있다. 이는 제주도가 직면한 파다 쓰레기 문제를 개선하끄} 하 

는 제주도 당국의 깊은 고집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며 따라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된 

다. 하지만 이 제도는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업을 결여한 탓으로 많은 반발을 불러왔고 더 

불어 몇 차례의 수정을 겪는 파란중첩을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 한림읍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요일별 배출제에 대한 인식 및 시행 질태를 

1) 클린하우스란 공원, 놀이터, 주차장 등 일청한 거정 수거지에 엘반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 
레기 풍의 쓰레기 분리수거용기를 갖추어 자동 상차식 차량으로 수거, 처리하는 쓰레기 수거방 
식을 가리킨다 재활용률 제고, 도시미관 개션, 행정비용 효율화 퉁을 위해 제주시가 2006년 전 
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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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고자 하는 배경적 사유는 이러하다. 

첫째는 제주시 읍면지역이 동지역보다 요일별 배출제의 쓰레기 감소 효과가 낮은 이유 

가 궁금하디쓴 점 때문이다 제주도의 조사에 따르면 ·요일별 배출제가 쓰레기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가?” 하는 설문에 제주시민은 긍정(32.6%)보다 부정 응답(38.9%)이 높았 

다 이 응답을 지역별로 나눠보면 제주시 동지역은 긍정이 34.8%, 부정이 38.6%인 반면, 

제주시 읍면지역은 긍정이 30.7%, 부정이 44.3%로 나타났다{제주도 2019b: 571). 요일 

별 배출체의 쓰레기 감소 효과에 대해 동지역 주민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읍면지역 주민들 

이 부정적으로 웅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툴째는 읍면지역의 경우 동지역보다 요일별 배출제를 준수하기가 여건상 쉽지 않은 만 

큼 이 제도에 대한 읍면지역 주민의 의식을 살펴보는 것이 이 제도의 실1J--을 더욱 분명하 

게 피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읍면지역의 경우는 클련하우스가 거주지와 멸리 떨어 

져 있고1 농어업 종λ}자가 많아 상대적으로 동지역에 비해 생활쓰레기를 요일별로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제주시 읍면지역 중 한립읍을 선정하여 이 지역 

주민들의 요일별 배출제에 대한 인식 및 시행 질태를 분석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목적을두고자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의 시행 배경 및 과정 

제주도의 요일별 배출제는 제주시가 서귀포시보다 한 달 빠른 2016년 12월 1일부터 

먼저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당시 시범 운영 안내문을 보면 이 제도의 시행배경이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요일별 배출제의 시행 천에는 봉개동 매립장이 포화상태로 청소차량이 매립장 진입을 위해 

3시간 이상 대기하고, 1일평균 220톤 이상 반입되는 가연성 쓰레기는 130톤만 소각하고 나 

머지 90톤 정도는 고형연료화 하여 보관하다가 1톤에 16만 5천 원씩 연간 50억씩 비용을 들 

여 육지부 소각쟁1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1일 처리용량 llO톤을 초 

과-6"]는 150톤이 반입되어 소멸화 및 퇴비화하고 있으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지역 

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일별 배출제는 시민들이 쇼핑하여 물건을 구 

업하는 초기단계부터 시장바구니를 이용하여 종이박스, 비닐 등 포장지를 집으로 가져오지 않 

고,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지역사회 문화정착 둥을 통해 근본적으로 쓰혜기를 줄여나가기 

133 



;화9애훌.oJt뿜 제53집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제주시 생활환청과 새소식, 2017. 1. 17). 

위 내용을 토대로 요일별 배출제의 시행 배경을 재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는 쓰레기량의 급증으로 인해 매립장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현재 제주 

도에서 운영 중인 매립장은 총 9곳(회천, 서부, 동부, 색달, 남원, 표선, 성산, 우도 추자 

도)이다. 이 중 우도와 추자도 매립장을 제외한 7곳의 매립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 

면 7곳 모두가 포화상태로 잔여 매립공간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제주시에 

서 운영 중인 회천, 서부, 동부 매립장의 경우는 잔여 매립공간이 없음에도 계획된 매립 

량을 초과한 매립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귀포시 매립장 4곳 역시 잔여 매립량이 

얼마 님。F 있지 않다. 색달 4%, 남원 8%, 표선 7%, 성산 3% 정도만 님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제주환경운동연합, 2019: 1-2). 

둘째는 가연성 쓰레기의 급증으로 소각장이 포회장태에 이르렀고 이는 두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2) 하나는 남아도는 가연성 쓰레기를 고형연료화 하여 보관하다가 육 

지부 소각X얘1 위틱히여 처리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이다. 다른 하 

나는 소각으혹 처리해야 할 쓰레기를 소각하지 옷한 나머지 매립장으로 다시 보내져 매립 

장 포화에 일정 부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문제이다 

셋째는 제주도민의 시민의식 결여이다. 쓰레기종량제3)가 도입(1995)된 지 20여년, 클 

린히우스제도가 시행(2006)된 지 10여년이 지났으나 기장 기본적인 분리배출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클린하우스가 오히려 도시 미관을 해치는 한 요인이 되어왔다. 종량 

제 봉투를 아예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한다 해도 가연성 쓰레기·재활용 쓰레기·음식물 쓰레 

기를 분리하지 않고 혼합 배출한다든가 무단투기행위 둥이 만연하여 쓰레기 처리에 많은 

문제를 낳아왔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고 자원순환형사회로 나아가고자 도입한 것이 요일별 배 

출제이며, 어느덧 이 제도가 시행된 지 약 3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시점이다. 그 동안 이 

제도의 운영 과정은 결코 순탄치가 않았다. 이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시행돼왔다는 

의미인데 그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볼 펼요7} 었다. 

2) 제주도에서 운영 중인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은 총 네 가지, 곧 @매립장, @소각장, @재활용 
션별장, @음식물 폐기처리시설 둥이 었다. 이 네 시설은 모두가 폐기물 발생량에 비해 처리 능 
력이 탈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소각장 처리 능력은 당초 270톤임에도 쓰레기 성상의 변화 
둥으로 인해 190여 톤밖에 소각하지 못함으로써 쓰래기 처리에 어려움올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김은수, 2017: 79). 
3) 쓰레기 배출량에 대해 배출자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그 처리비용올 차 
둥적으로 부과하는 제도로 정확한 갱책명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이다. 종량체 적용 대상 폐 

기물은 일반 가정과 소규모 사엽장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로 배출자는 규격홍투를 구업하여 이 
에 담아 배출해야 하며, 시행은 1995년 1월부터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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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중반 제주가 직면한 쓰레기 대란을 해결해보고자 제주시가 제일 먼저 시행한 

것은 100인 모임 구성이었다. 이 모임의 정식 명청은 ‘제주시 범시민 쓰레기 줄이기 실천 

과제 선정 100인 모임’이었으며, 공식 출범일은 2016년 8월 31일이었다(제주의 소리, 

2016. 8. 31). 

100인 모임은 여러 치례에 걸쳐 협의와 토론을 진행하였고1 2016년 10월 27일에는 쓰 

레기 감촉을 위한 실천 이첸다를 최종적으로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정책과제 12건, 행정 

제안의제 5건, 실천과제 12건 등으료 이루어져 있었다(뉴시스, 2016. 10. 27). 

제주도는 100언 모임의 제안사형을 기초로 2016년 11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청하였고1 더불어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발표하여 제주시는 2016 

년 12월 1일부터, 서귀포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음식 

물 쓰레기를 제외하고 요일 당 제품군 한 가지씩 오후 6시에서 자정까지 배출할 수 있도 

록 하여 24시칸 자유롭게 배출할 수 있었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요일별로 배출 가능 

한 쓰레기와 시칸을 제한했던 것이다. 

하지만 시범 운영한지 일주일 만에 야칸엽소와 급식소 등에서 배출시칸이 영업시.n에 

맞지 않다며 조정을 거세게 요구함에 띠라 오후 3시에서 익얼 새벽 4시로 배출시간을 

2016년 12월 9일부로 변경하였다. 쓰레기를 24시간 자유롭게 버리던 방식에서 배출 요 

일과 시간이 갑작스럽게 제한되자 그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이다. 요일별 배출 

제 관련 민원이 전체 민원량의 80%가 념을 만람 폭주했다는 사실이 당시의 분위기를 입 

증해주고도 남는다(Ohmy News, 2016. 12. 23). 급기야 이 제도에 불만을 품은 시민들 

은 ‘쓰레기 정책에 분노하는 사람들’이라는 모임을 구성하고 2017년 1월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제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제주의 소리, 2017. 1. 6). 더불어 

이 시민모임은 1월 13얼, 이 날을 ‘제주시 쓰레기정책 시민 저항의 날’로 선포하고 제주 

시청 인근 분리수거힘에다 ‘쓰레기산 퍼포먼스’를 벌이며 불만을 표출하기까지 했다 

(Ohmy News, 2017. 1. 14). 

제주도는 이러한 시민들의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를 마냥 외면할 수만은 없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주도가 부랴부랴 내세웠던 것이 ‘토론회’였고 그 개최 근거는 요일별 

배출제의 개선뱅안 마련이었다. 제주시민토론회(2017. 2. 4), 서귀포시민토론회(2. 27), 

종합토론회(3. 2) 등 총 세 차레에 걸친 토론회의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는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로 개선하여 3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명칭의 변경과 함께 개선의 핵섬은 대부분의 품목을 주 1-2회 배출하던 종전의 방식에서 

배출 횟수를 2-3회로 늘림으로써 주민들이 쓰레기를 집안에 오랫동안 보관해야 하는 불 

펀 해소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제주의 소리, 2017. 3. 6). 

이와 같이 요일별 배출제는 시범 운영된 지 약 일주일 만에 배출 시간대가 바뀌고,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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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만에는 제도의 명칭 및 내용까지 변경되는 우여콕절을 겪으며 시행돼오다 시범운 

영기간(2016. 12. 1-2017. 6. 30)을 마치게 된다. 이러한 종료와 더불어 요일별 배출제 

는 2017년 7월 1일부터 본격적 시행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본격 시행’이란 이 제도를 준 

수하지 않을 시 법적 제재력이 발휘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곧장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무리리는 판단에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은 계도기간을 갖기로 하였다. 이 기ξf에는 안 

내와 홍보에 집중하고 위반 시에는 계고장 발부를 통해 준수를 권고하며 과태료 부괴는 

10월부터 적용해나갔던 것이다(제주의 소리, 2017. 6. 29). 

요일별 배출제가 시행된 지 만 l년이 지난 시점인 2017년 12월 20일, 제주도는 ‘재활 

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행 1주년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지리에서 제주도는 요일별 배 

출제가 그 동안 여러 가지 부침이 있긴 하였지만 지금은 도민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칙하고 

있다는 자체평가를 내렸다. 꾸준히 증가하던 쓰레기량이 매립량과 소각량은 마이너스로 

돌아선 반면 재활용품 수거는 늘었다는 것이다(제주의 소리, 2017. 12. 20). 

이러한 제주도의 발표외쓴 탈리 여전히 주민들 사이에선 이 제도에 대한 불만파 개선 

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제주도는 도민 여론을 수렴하고 주민 불 

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다시금 제도에 수정을 가하였다. 2018년 4월 1일부터 대폭 손 

질된 요일별 배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고, 그 이후 오늘에까지 이 제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개선안의 주 내용은 배출 시간대는 그대로 유지하되 재활용품 중 병, 스티로폼, 

캔,고철류는 매일 배출, 플라스틱과 종이류는 격일 배출제로 바꾼 것이었다(제주의 소리, 

2018. 3. 22). 

이 제도가 시행된 지 약 2년이 다 되어가던 무렵인 2018년 12월 18일, 제주도는 ‘재활 

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행 2주년 보고회’를 열었다. 이 보고회에 따르면 “요일별 배출제의 

시행 전·후를 비교한 결과 폐기물 매립량은 22% 감소한 반면, 재활용품 수거량은 14% 

증가하였다.”(헤드라언제주, 2018. 12. 18). 요일별 배출제를 시행해온 2년간의 쓰레기 

처리 상형을 분석한 결과 매립량은 줄고 재활용품 수거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이다. 

이와 같이 제주도는 l주년 토론회 때와 마찬가지로 2주년 보고회에서도 긍정적 효과만 

을 거두었다고 자평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의견은 그와 사뭇 다른 실정이다. 제주도의 발 

표와는 달리 이 제.s:.가 시행된 지 2년이 훌쩍 지났으나 정칙하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디는게중론이다. 

2. 선행연구 

요일별 배출제가 시행된 지 약 3년이 되어가지만 아칙도 시민생활 속에 완전하게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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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내렸다고 보기는 무리라 여겨진다. 이 제도에 대한 평가가 긍정과 부정이 교차하고 있 

고1 쓰레기의 감소 효과 또한 원래의 목표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 이 제도가 지년 한계는 무엇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 

지에 대해 고민해보는 것은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안티깝게도 요일별 배출제에 대한 희술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게 현 

상황이다. 요일별 배출체 관련 연구가 있다면 두 편 정도를 들 수 있는데 한 편은 검은수 

(2017)의 r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행」 이고, 다른 한 현은 검일방{2019)의 F재활용 

품 요일별 배출제’의 공과와 환경교육 중심의 개선방얀이다. 전자는 필자가 제주도 생활 

환정과 주무관이고, 글의 내용은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형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요 

일별 배출제가 시행된 배경과 현재의 진행 과정을 설명하는 홍보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 

다. 후자는 요일별 배출제 관련 첫 번째 학술논문으로 여겨진다. 그 내용은 그 동안 시행 

되어온 요일별 배출제의 공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환경교육 중섬의 개선뱅안을 제시하 

는데주력하고있다. 

지금 쓰고 있는 이 논문은 위 두 편과 성격이 다르다. 위 두 편이 문헌연구라 한다면 

본 논문은 방문설문조사를 토대로 한 양적 연구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논문은 위 두 편 

과 달리 제주시의 한 특정지역을 선정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기초로 하고 었다는 

점에서 해당 지역에는 도움을 줄지 모르나 그 이외의 지역에는 별다른 기여를 할 수 없다 

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요일별 배출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선 지역별 주민의견 

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점진적으로 개혁해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 여겨지기에 이 

와 같은 류의 연구는 앞으혹도 지속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조사 기간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시 한림읍 지역주민들이다. 한림읍은 제주시에서 서쪽 방면으로 

약 31때 떨어진 지역으로 서부지역 상권 및 유통의 중섬지로서 도 • 농복합 형태의 소도 

읍이다. 읍면지역에서의 요일별 배출제는 제주시 동지역파 탈리 그 효괴를 보기가 더 어 

려운 여건에 있다. 클린하우스가 주거공칸파 멀리 떨어져 있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생업에 더 바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읍지역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이 

유는 바로 이러한 여건에서 연유한다. 제주시 동지역보다 요일별 배출제의 설행이 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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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운 지역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이 이 제도의 질태를 더 적니라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한렴읍은 총 21개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비양리’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비양리는 독립된 섬마을로 거기까지 오가든 괴정은 물론 설문조사의 현실적 어려웅 탓에 

제외할 수밖에 없었음을 밝힌다. 한렴읍의 총 세대수는 10 521세대이며4) 이 중 약 3%인 

315세대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고 각 세대별로 직접 방문하여 조사에 엄하였다. 그리고 

연구 대상에 어느 한 마음에 편중되지 않고 모든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고루 반영할 수 있 

도록, 선정된 315세대는 각 마을의 세대수 대비 균둥하게 배분하였다. 젤문지 회수는 연 

구 대상자인 315세대로부터 전부 회수했으나 불성실하게 웅답한 40부는 제외하여 총 

275부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설문조사는 2018년 8월 20일부터 9월 3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표 1> 초사 대상자으| 특성 
I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성 별 남자 110(40.0%) 여A:~ 165(60.0%) 

20대 23(8.4%) 50대 63(22.9%) 

나 O[ 30대 35(12.7%) 60대 22(8.0%) 

40대 106(38.5%) 70대 26(9.5%) 

귀덕1리 16(5.8%) 상대리 4(1.5%) 

귀덕2리 6(2.2%) 동명리 16(5.8%) 

귀되3리 4(1.5%) 명윌리 10(3.6%) 

수원리 33(12.0%) 큼익단| 16(5.8%) 

마 올 
효바리 7(2.5%) 상명리 5(1.8%) 

대림리 27(9.8%) 월림리 6(2.2%) 

흔렘1리 34(12.4%) 옹포리 16(5.8%) 

효탬2리 32(11.6%) 금능리 8(2.9%) 

효뭔3리 2(0.7%) 협재리 27(9.8%) 

강구리 3(1.1 %) 월령리 3(1.1%) 

주거형태 
ξ샤흑주택 168(61.1%) 아파트 38(13.8%) 

빌라 56(20.4%) 기타 13(4.8%) 
I 

농어업 69(25.1%) 
공무원 17(6.2%) 

직 업 자영업 96(34.9%) 
기타 51(18.5%) 

회사원 42(15.3%) 

4) 한렴읍행정복지센터 http://www.jejusi.go.kr/tow비hanlim.do(2018년 8월 검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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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 도구 및 자료 처리 방법 

본 연구에서 적용한 연구방법은 셜문지법이다. 셜문지는 크게 네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네 영역이란 (1) 쓰레기 문제에 관한 인식, (2) 요일별 배출제에 대한 인식 및 시행 실태, 

(3) 요일별 배출제에 대한 만족도 및 유용쟁, μ) 개선방안 등을 가리킨다. (1), (2), (3)을 통 

해전 재활용품 요얼별 배출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실행 실태, 만족도 풍을 살펴보고 

μ}를 통해선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했다. 각 영역별로 작성한 구체적인 문항 내용 

은 〈표 2>와같다. 

설문지를 통히여 얻은 결과R 대해선 SPSS통계 분석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모든 문항 

에 대해 설문대상자의 답변을 퍼센트로 계산하여 나타냈다. 

〈표 2> 설문지 문항 내용 

영역 문항내용 

1 . 제주도의 M.레기 문제 상황은 머」 정도라고 보는가? 

2. 제주도 스스레기 문제를 해결하키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 

M.레기 문제에 각하눈가? 

관한인식 3. 평소 기정에서 쓰레기 분리 배출은 잘하고 있는가? 

4. 제주도의 M.레기 처리 과정에 대해 알고 있는가? 

5. 재활용품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재활용되고 있늠지 알고 있늠가? 

1.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에 대해 알고 있는가? 

2. 요일별 분리 배출 품목에 대해 알고 있는가? 

재활용품 요일벌 3. 요일별 분리 배출 시죠때를 알고 있늠카? 
배출제에 대한 4. 구|하께서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요일별 배출 실태는 어떠하다고 생각 
인식 및시행 하는가? 

실태 5. 요일별 배출저l 실행이 잘 안 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 

는가? 

6. 재활용품 분리 배출할을 이용해본 소감은 어떠한가? 

1.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에 대해 E팩하는가? 

재활용품요일별 2-1.(CD, @번 선택재 요일별 배출제에 대해 묘혹흔k二땐 그 이유능 무엇이 

배출제에 대한 라고생각하는카? 

E혹도및 2-2.(©, @번 선택재 요일별 배출제에 대해 묘펙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유용성 무엇이라고 생킥캉F늠카? 

3. 요일별 배출제가 제주도 쓰레기 댐| 해결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히는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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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3-1 (©. @번 선택재 도움이 안 되고 있cf연 그 이유는 무엇이2.h고 생각 

효}는;in 

4. 요일별 배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1 . 요일별 배출체의 성공을 위해 우리 지역에서 가장 우섣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킥하는가? 

2. 요일별 배출저l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등l는 것이 카장 효고}적01라{고 생각 

하는:7~? 

3. 주민들의 지속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 

라고생각하는카? 

4. 배출 시죠때를 조정효H파면 어느 시간대를 활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 

고보는카? 

IV. 연구결과및 해석 

1. 쓰레기 문제에 관한 인식 

1) 제주도의 쓰레기 문제 상황 

〈표 3> 제주도 쓰레기 문제 상첼{| 대한 인식 

매우 심각하다 

심각하다 

싱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79(28.7) 
162(58.9) 
28{ 10.2) 
6(2.2) 

(단위: 명, %) 

제주도의 쓰레기 문제 상황을 묻는 질문에 ‘심각하다’거나 ‘매우 심각하다’는 반응이 

87.6%(241명)였다. 읍민들의 합도적 다수가 이러한 반웅을 보였다는 것은 제주도의 쓰레 

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말해주는 결파라 본다. 이러한 결피는 제주도가 쓰레기 

문제를 최대 현안 중의 하나로 다뤄나기야 함을 시사해주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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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쓰레기 문제 해결에 필요한 요건 

〈표 4> 제주도 쓰레기 운져l 해결에 가장 먼저 필요한 요건 

(단위; 명, %) 

시민들의의식개선 98(35.6) 
요일별 배출제의 빠른 정착 35(12.7) 
관광객환경세부과 64(23.3) 
제주도의 인구 및 관광객 규모 축소 20(7.3) 
더 많은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확충 24(8. 7) 
쓰레기감량교육의강화 32(11.6) 
기타 2(0.7) 

제주도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요건에 대해선 시민들의 

의식 개선(35.6%), 관광객 환경세 부과(23.3%), 요일별 배출제의 빠론 정착(12.7%), 쓰 

레기 감량 교육의 강화(11.6%) 순으로 응립하였다. 시민들의 의식 개선, 요일별 배출제 

의 정착, 쓰레기 감량 교육 등의 형쪽에 약 60%의 반응을 보인 것은 쓰레기 관련 교육이 

절실히 필요함을 시사해준다고 하겠다. 그리고 관광객 환경세 부피해] 응답한 23.3%의 반 

응은 제주의 쓰레기 발생 원인이 관광객에도 있음을 말해주는 결과로 판단된다. 

3) 쓰레기 분리 배출 실태 

〈표 5> 가정에서의 쓰레기 분리 배출 실태 
(단위; 명, %) 

매루 잘혼보} I 71(25.Bl 
잘한다 I 168(61.1 
질하지 않는다 I 33(12.oJ 
전혀 잘하지 않는다 I 3(1.1) 

명소 가정에서 쓰레기 분리 배출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 86.9%(239명)가 잘 

하거나 매우 잘한디는 반용을 보였다. 이는 그동안 시행해온 분리 배출제도가 일정 부분 

정착됐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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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주도의 쓰레기 처리 고}정 

〈표 6> 제주도의 쓰레기 처리 과정에 대한 인지 정도 

잘알고있다 
알고있다 
잘모른다 
전혀잘모른다 

47(17.1) 
127(46.2) 
85(30‘9) 
16(5.8) 

(단위; 명, %) 

제주도의 쓰레기 처리 과정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묻는 설문에 63.3%(174명)가 알고 

있거나 잘 알고 있다는 반용을 보인 반면, 전혀 모르거나 잘 모른다는 웅답은 36.7%(101 

명)였다 우리가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면 수거차량이 수거하여 매립장으혹 옮기는 정도는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질문온 이 수준을 넘어서 매립장으로 옮겨진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묻는 것이다. 잘 모른다는 반응이 36.7%인 것은 이 부분에 관한 교육이 필 

요함을 말해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5) 재활용품의 최종적 처리 방식 

〈표 7> 재활용품의 째활용 처리방식에 대한 인지 정도 
(단위 명, %) 

잘 알고 있다 I 19(6.9) 
알고 있다 I 105(38. 낀 
잘 모른다 I 133(48. 띠 
전혀 잘모른다 I 18(6.되 

우리가 분리 배출하는 재활용품이 최종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재활용되고 있는지를 

묻는 설문에 알고 있디는 반응이 45.1%(124명)인 반면, 잘 모른디는 반응이 54.9%(151 

명)였다. 우리가 분리 배출하는 재활용품이 어떤 파정을 거쳐 재활용되고 있고1 환경문제 

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안다변 분리 배출에 더 많은 정성을 쏟을 수 있을 

것이다. 아쉽게도 잘 모른다는 반웅이 많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환경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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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에 대한 언식 및 시행 질태 

1)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인지 

잘알고있다 

알고있다 

잘모른다 

전혀 잘 모른다 

〈표 8>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쩌|에 대한 인지 정도 

91(33.1) 
151(54.9) 
30(10.9) 
3( 1. 1) 

(단위. 명, %)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에 관해 알고 있다는 반응이 88%(242명)였다. 이는 이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째를 맞으면서 그 동안 관에서의 계도 및 홍보 효과가 큰데서 연유하는 것 

으로보인다. 

2) 요일별 배출품목 

잘알고있다 

알고있다 
잘모른다 

전혀 잘 모른다 

〈표 9> 요일별 배출 품목에 대한 인지 정도 

82(29.8) 
154(56.이 
36( 13. 1) 
3( 1. 1) 

(단위 명, %) 

요일별 분리 매출 품목에 대한 인지도에 대해선 알고 었다는 반응이 85.8%(236명), 잘 모 

른다는 반응이 14.2%(39명)였다. 이는 요일별 배출 품목을 조정한 효과로 보인다 제주도는 

요얼별 배출 품목이 복잡하여 암기하기에 불편하다는 민원을 수용하여 2018년 4월 1일자로 

격일 배출 품목과 매일 매출 품목으로 변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러한 수정 발표가 요일별 배출 

품목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3) 요일별 분리 배출 시죠때 

잘알고있다 

알고있다 
잘모른다 

전혀 잘 모른다 

〈표 10> 요일별 분리 배출 시죠때 인지 정도 

79(28.7) 
149(54.2) 
50( 18.2)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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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배출 시간대에 관해선 알고 있다는 반웅이 82.9%(228명), 잘 모른다는 반웅이 

19.6%(54명)였다. 이 또한 제주도의 계도와 홍보 노력 효과로 판단되며 이는 매우 바람 

직한결과로해석된다. 

4) 요일별 배출실태 

매우잘되고있다 
잘되고있다 
잘안되고있다 
전혀 안되고있다 

〈표 11> 지역주민의 요일별 배출실태 

14(5.1) 
129(46.9) 
126(45.8) 

6(2.2) 

(단위; 명, %) 

거주 지역의 요일별 배출 실태는 어떤가를 묻는 설문에 대해 잘 되고 있다는 응답이 

52.0%(143명), 잘 안 되고 있다는 응답이 48.0%(132명)였다. 요일별 배출 품목과 시간 

대에 관해선 대부분이 알고 있다는 긍정적 답변을 보였으나, 실질적 실행 실태에 대해선 그 

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물론 야는 것과 행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나 요일별 

배출제는 실행이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해선 지속적인 홍보와 독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요일별 배출제 실행이 부진한 이유 

주민의식부족 
잘몰라서 
복잡한배출품목 

멀어서 

기타 

〈표 12> 요일벌 배출쩌| 실행이 잘 안 되는 이유 

103(37 히 
67(24.4) 
80(29.1) 
19(6.9) 
6(2.낀 

(단위; 명, %)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의 실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를 묻는 셜문에 대해선 ‘주민의 

식 부족’ 37.5%(103명), ‘복잡한 배출 품목’ 29.1%(80명), ‘잘 몰라서’ 24.4%(67명), ‘멀 

어서’ 6.9%(19명) 순으로 웅답하였다. 주민의식 부족은 제주도의 쓰레기 문제 해결에 가 

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요소로도 지적된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환경교육이 필 

요하다고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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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활용품 분리 배출함 이용 소감 

〈표 13> 재활용품 분리 배출함을 이용해본 소감 

관리가 잘 되어 깨끗하다 

비교적 면리하다 

멀어서 불편하다 

악취가 나고 불결하다 

기타 

54( 19.6) 
105(38.2) 
61(22.2) 
44( 16 ‘이 
11(4.0) 

(단위; 명, %) 

재활용품 분리 배출함을 이용해본 소낌을 묻는 설문에는 ‘편리하다’ 38.2%(105명), ‘멸 

어서 불편하다’ 22.2%(61명), ‘관리가 잘 되어 깨끗하다’ 19.6%(54명), ‘악취가 나고 불 

결하다’ 16.0%(44명) 순으로 나타났다 편리함과 더불어 깨끗하디는 긍정적 평가에 

57.8%(159명)가 반응한 것은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나름대로 성공한 정책임을 말해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불편하다’와 ‘악취가 나고 불결하다’는 반응도 38.2%(105 

명)가 나온 것은 이 제도가 개선해야 할 문제점도 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3.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의 만족도 및 유용성 

1)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에 대한 E팩도 

〈표 14> 재활용품 요일벌 배출저|에 대한 지역주민의 E팩도 

매우묘팩한다 

묘똑한다 
불묘욕스럽다 
매우불E똑스럽다 

24(8.7) 
133(48.이 

111(40‘띠 
7(2.5) 

(단위 명, %)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자체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설문에는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하 

디는 반응에 57.1%(157명), 불만족하거나 매우 불만족하다는 반응에 42.9%(118명)가 

업하였다 파반수 주민들이 만족한디는 반응을 보인 것은 다행이나 아칙도 많은 수의 주 

민들이 불만족스럽다는 것은 이 제도에 여전히 어떠한 문제점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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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욕하는 이유(‘E욕하커나 매우 E혹한다에 응답한 대상재 

〈표 15>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에 대해 E혹하는 이유 

환경미호}원들의 작업 흔생이 개선되어서 
시행 전보다 클린하우스가 깨끗해져서 
시행 전보다 수커되는 쩨활용품이 증가해서 
쓰레기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변호}돼서 

거리의 미관이 깨끗해져서 

기타 

16(10.2) 
69(43.9) 
17(10.8) 
40(25.5) 
14(8.9) 
1(0.6) 

(단위; 명, %)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에 관해 만족하는 이유를 묻는 섣문에는 ‘클린하우스가 깨끗해 

져서’ 43.9%(69명), ‘쓰레기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변화돼서’ 25.5%(40명), ‘시행 전보 

다 수거되는 재활용품이 증가해서’ 10.8%(17명), ‘환경미화원들의 직엽 환경이 개선돼서’ 

10.2%(16명), ‘거리의 미관이 깨끗해져서’ 8.9%(14명) 순으로 응립하였다. 재활용품 요 

일별 배출제의 가장 만족스런 효과는 ‘청컬’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쓰레기에 대 

한 주민들의 인식의 변화까지 초래됐다는 것은 이 제도의 지속적 시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결파로 해석된다. 

3) E팩하지 않는 이유(‘불묘팩스럽거나 매우 불묘똑스럽다’에 응답한 대상재 

〈표 16> 째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불묘팩스러운 이유 

요일별 배출 품목 암기가 어려워서 
가정 내 보관 장소가 부족해서 

CCTV 감시가 부담돼서 
번거롭고귀찮0써 

배출시간의 제한때문에 

기타 

8(10.8) 
27(36.5) 
3(4.1) 

17(23.0) 
16(21.6) 
3(4.1) 

(단위; 명, %)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이유를 묻는 설문에는 ‘가정 내 보관 장 

소가 부족해서’ 36.5%(27명), ‘번거롭고 귀찮아서’ 23.0%(17명), ‘배출 시칸의 제한 때문 

에’ 21.6%(16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가정 내 보관 장소가 부족하디는 이유는 이 제도의 

시행 초기부터 제기된 것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재활용도웅센터’이다. 이 

문제는 도움센터가 더 증섣된다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배출 시칸대 문제 역 

시 예전부터 제기되어 온 것으로 이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히여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할 필 

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여기서 유의할 사항 한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표 17>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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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피 불만족하거나 매우 불만족하다는 반웅헤 웅답한 자가 42.9%(118명)였으나 ‘만족 

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설문에는 그들 중 일부인 74명만이 설문에 용했음을 밝힌다. 

4)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의 영향 

〈표 17>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제주도 쓰레기 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 

(단위 명, %) 

많은도움이되고있다 

조금도움이되고있다 

그저그렇다 

도움이 안되고있다 

전혀도움이 안되고있다 

뼈
 -爛-뼈
 

-
뻐
 

-
때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제주도의 쓰레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묻는 설 

문에는 ‘도움이 되고 있다’에 61.1%(158명), ‘그저 그렇다’에 31.3%(86명), ‘도움이 안 

되고 있다’에 7.6%(21명)가 응답하였다, 그저 그렇다거나 도움이 안 된다는 반응 

(38.6%)에 비해 도움이 된디라는 긍청적 반웅이 높은 것은 이 제도가 제주도의 쓰레기 

문제 해결에 나름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음을 말해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5) 도움이 안 되는 이유(도움이 안 되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 

〈표 18>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제주도 쓰레기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는 이뮤 

(단위; 명, %) 

관광객의 스스레기가 넘쳐Li서 

쓰레기 총량에는 변화가 없어서 

홍보가부족해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부족해서 

인구가너무붙어니서 

9(23.7) 

14(36.8) 

2(5.3) 

10(26.3) 

3(7.9)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제주도의 쓰레기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를 상대로 그 이유를 묻는 셜문에는 ‘쓰레기 총량에는 변화가 없어서’ 36.8%(14 

명),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부족해서’ 26.3%(10명), ‘관광객의 쓰레기가 넘쳐나서’ 

23.7%(9명) 순으로 웅답하였다. 제주도 쓰레기 문제의 핵심은 처리능력을 초과핸 과영 

배출이다. 요일별 배출제가 성공적이라 해도 이것이 쓰레기의 총뺨il는 어떠한 변화를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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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할 수 없기에 쓰레기 문제 해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리고 과영배출에는 

불어난 관광객의 탓도 큰 만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섬사숙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의 필요성 

〈표 19>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의 필요성 

콕필요하다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53(19.3) 

153(55.6) 

63(22.9) 

6(2.2) 

(단위. 명, %)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의 펼요성을 묻는 셜문에는 ‘펼요하다’가 74.9%(206명), ‘훨요 

하지 않다’가 25.1%(69명)의 반웅을 보였다. 다수의 웅답자가 필요하다고 웅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제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지 및 보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4. 개선방안 

1)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의 성공을 위한 요소 

〈표 20> 재활용품 요일벌 배출제의 성공률 위해 우리 지역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요건 

배출제도의필요성 홍보 

한림읍과 지역주민들 Z벡 소동을 통한 지속 

적인참여 자써|독려 
배출시죠때초정 
흰색 종량쩌| 볼투 사용의 강화 

기타 

82(29.8) 

88(32.0) 

71(25.8) 
29(10.5) 
5(1.8) 

(단위 명, %)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성공적으로 안칙하는 데 한립읍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요건을 묻는 설문에 대해선 ‘한림읍과 지역주민들 간의 소통을 통한 지속적인 참여 자 

세 독려’ 32.0%(88명), ‘배출제의 필요성 홍보’ 29.8%(82명), ‘배출 시간대 조정’ 

25.8%(71명), ‘흰색 종량제 봉투 사용의 강화’ 10.5%(29명) 순으혹 응답하였다. 요일별 

배출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히려면 관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참여 자세를 독려하거나 이 제도의 펼요생을 홍보하는 주체가 관인 만큼 앞으 

로 한림읍에서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펼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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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활용품 요일벌 배출제의 홍보 방식 

〈표 21>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쩌l의 가장 효과적인 홍보 빙식 

대중매체(lV, 라디오, 신문) 활용 I 99(36.0l 
인터넷 활용 I 22cs. 이 
마을마다 플래카드 설치 및 홍보자료 활용 I 112(40 끼 
교육 및 견학 I 35(12.n 
기타 I 7(2.5)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방식을 묻는 설문에는 ‘마을마다 플래 

카드 설치 및 홍보.A}.료 활용’ 40.7%(112명), ‘대중매체 활용’ 36.0%(99명), ‘교육 및 견 

학 12.7%(35명), ‘인터넷 활용’ 8.0%(22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한렴읍에는 고령자들이 

많은 만람 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홍보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주민 참여 유도 방안 

〈표 22> 주민들의 지속적 참여를 유도하키 위한 방안 

담당 공무원의 정기적인 마을 방문 및 참여 독려 

한림읍에서 우수 마을 지정하여 표창하기 
한림읍에서 정기적인 쓰레기 배출 관련 교육 실시 

요일별 배출저|를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주도 

타지역의 사려| 소재 

기타 

53(19.3) 
89(32.4) 
89(32.4) 

35(12.7) 

9(3.3) 

(단위 명, %) 

요일별 배출제에 주민들의 지속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뱅안을 묻는 설문에는 ‘한렴읍 

에서 우수 마을 지정하여 표호L하기’ 32.4%(89명), ‘한림읍헤서 정기적인 쓰레기 배출 관 

련 교육 실시’ 32.4%(89명), ‘담당 공무원의 정기적인 마을 방문 및 참여 독려’ 

19.3%(53명), ‘요일별 배출제를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주도 타 지역의 사례 소개’ 

12.7%(35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주민들의 지속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선 우수 마을을 

지정히여 표호l하거나 정기적인 쓰레기 배출 교육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해볼 

필요J}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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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출 시간대 조정 방안 

〈표 23> 배출 시죠때 조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오후 1시부터 새벽 2시 
오후 3시부터 새벽 4시 

기타 

69(25.1) 
40( 14.5) 
62(22.5) 
75(27 ‘ 3) 
29( 10‘ 5) 

(단위; 명, %) 

요일별 배출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요건으로 배출 시칸대 조정이 있었던 바 이에 관 

하여 셜문해보았다. 그 결과는 ‘오후 3시부터 새벽 4시’ 27.3%(75명), ‘오전 8시부터 오 

후 11시’ 25.1%(69명), ‘오후 1시부터 새벽 2시’ 22.5%(62명), ‘오전 9시부터 오후 12 

시’ 14.5%(40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현행 배출 시간대에 기장 많은 반응이 나온 것은 

그 동안 이 제5:.7]- 시행돼오는 가운데 이미 여기에 적응됐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판단된 

다. 그러나 합도적 다수는 시간대 조정을 원하는 만큼 이에 대해선 별도의 광역적 여론 

조사가필요해보인다. 

v. 종합적 논의 

한림읍민 대디수는 제주도의 쓰레기 문제가 섬각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는 한림읍민 

뿐만 아니라 아마 제주도민이면 누구나가 공감하고 있는 바일 것이다. 쓰레기난, 교통난, 

묻지마식 개발난, 이른바 3난이라 불리는 문제가 최큰 들어 제주도가 겪고 있는 기장 큰 

난관들이기 때문이다. 한립읍민들이 쓰레기 문제 해결에 기장 우전적으로 펼요한 요건으 

로는 도민의식 개선과 관광객 환경세 부괴를 꼽은 것을 보면 도민의식 개선을 위한 새로 

운 조치가 요구돼 보이며, 환경세 부과 벙안도 다시금 심사숙고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더불어 한립읍민들 중에는 자신들이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되 

고 있는지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았다. 이는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새삼 느끼게 해주 

는 부분이다. 우리가 애써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이쓴 것 

은 쓰레기 김량 및 재활용률을 제고하논 데 큰 효과가 있으리라 본다. 묻지마식 분리 배 

출 행위와 내가 왜 분리 배출해야 효}는지 그 애를 재1하고 하는 행위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전자가 맹목적·타울적이라면 후자는 합리적·지융적이다. 합리적·자울적 행위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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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관적이면서 안정적인 태도를 담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이론적 교육보다 현장체 

험 위주의 교육이 중요한 만람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한림읍민들은 요일별 배출제는 물론 배출 품목 및 배출 시간대에 대해서도 대부분 알고 

있었다. 이는 이 제도가 시행된 지 약 2년이 경과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 이뤄진 홍보와 

계도 덕분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요일별 배출 실태에 대해선 약 반 정도가 ‘잘 안 되고 

있다’에 반웅한 것으로 보아 이 제도의 실질적 설행률을 높이는 새로운 방안 마련이 펼요 

하다고판단된다. 

그리고 요일별 배출제의 실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로 ‘주민의식 부족’, ‘요일별 복잡 

한 배출 품목’, ‘잘 몰라서’ 순으로 웅답한 것을 볼 때, 이 또한 요일별 배출을 왜 해야 하 

는가 하는 근원적 물음에서부터 주도면밀한 환정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결과 

로여겨진다. 

요일별 배출체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만족한다가 57.1%, 불만족한다가 

42.9%라는 결과가 나왔다. 만족한다고 웅답한 읍민들은 그 이유로 ‘시행 전보다 클린하 

우스가 째끗해져서’와 ‘쓰레기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변화돼서’를 꼽았는데 이는 요일별 

배출제 시행 이전의 자유배출제 방식에 비해 차별적인 효과가 분명히 났음을 말해주는 것 

으로 보인다. 불만족스럽다고 평가한 읍민들은 그 이유로 ‘가정 내 보관 장죠?} 부족해 

서’, ‘번거롭고 귀찮아서’, ‘배출시간의 제한 때문에’ 순으로 응답하였다. 요일별 배출제가 

격일제로 많이 완화되긴 했으나 읍지역 거주민들 중에는 자영업과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가 많아 생업에 비쁜 탓으혹 규정에 따라 분리 배출하기가 힘든 점이 있고, 따라서 이러 

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요일별 배출제의 만족도는 도시지역에 비해 읍면지역이 

낮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읍면지역의 경우는 쓰레기 수거함이 상대적으로 거주지와 멀 

리 떨어져 있고 재활용도움센터5) 역시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었다 해도 

한 곳 정도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당국은 읍면지역 주민들의 불편불만 사뺨~l 

대해 좀 더 깊은 관심과 민감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요일별 배출제가 제주도의 쓰레기 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긍정적 반웅 

(61.1 %)이 부정적 반웅(38.9%)보다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 요일별 배출제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긍정적 반웅이 74.9%, 필요하지 않디는 부정적 반응이 

5) 재활용품을 집안이나 업소에 보관하는 불편올 럴기 위해 배출 요일, 시간에 관계없이 수시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한 시설올 말한다. 이를 설치하게 된 이유는 현재 운영 중인 클린하우스의 
악취 • 미판 저해 등에 따른 운제정올 보완 개선하고, 요엘별 배출체의 불편함올 해소함과 더불 
어 주민들에게 재활용 방법을 교육하는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재활용도융센터는 2019년 

현재 제주시 31개소, 서귀포시 24개소 총 55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한럽읍에는 ‘한럽2리 재 
활용도움센터’ 한 곳이 있다(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천국 보도자료, 2019.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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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를 보여 요일별 배출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갈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한편 부정적 반응을 보인 이들은 그 이유로 ‘쓰레기 총량에는 변화가 없어서’, ‘주민의 적 

극적 참여의지가 부촉해서’, ‘관광객의 쓰레기가 많아서’ 순으혹 응답하였다 제주도 쓰레 

기 대란의 핵섬은 파잉배출이다. 요일별 배출제가 성공적이라 해도 이것이 쓰레기의 총량 

에는 특별한 변화를 가져올 수 없으리라 본다. 물론 이 제도를 통해 재활용률은 높여나갈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과 쓰레기를 김량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쓰레기의 감량을 위해선 별도의 또 다른 정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간주된다. 

요일별 배출제의 성공을 위해 한림읍 지역에서 해야 할 기장 우선적 요건들에 대해선 

‘한립읍과 지역주민 간 의시소통’, ‘배출제도의 필요성 홍보’, ‘배출 시간대 조정’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요일별 배출제의 시행 전후를 막론하고 한림읍과 지역주민 간 충분한 

의시소통이 부재했음을 말해주는 결파로 해석된다. 애초부터 요일별 배출제는 이 제도의 

시행을 놓고 행정당국파 도민 칸의 충분한 소통파 협의가 결여됐디논 약점을 지니고 있었 

다. 전형적인 ‘위에서 아래로’의 하향식 방식으로 도민 전체를 밀어붙이려는 전 근대적 철 

차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한렴읍에선 지역주민들에게 이 제도의 엄격한 시행만을 

요구할 게 아니라 지역주민의 불편·불만 사항틀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대민 서비스 행정을 펼쳐나7봐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림읍민들은 요일별 배출제의 홍보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뱅식은 ‘플래카드 설치 및 

홍보자료 활용’을 제일 우선순위로 꼽았다. 이는 아마도 농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 

관계로 거리를 오가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 판단한 결과 

로 보인다. 행정당국에서는 요일별 배출제를 홍보할 시 인터넷과 같은 획일적인 방식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특정을 반영한 맞춤형 방식의 홍보 방법을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빙안으로는 ‘우수 마을 지정하여 표창하기’와 ‘한림읍헤서 

정기적인 쓰레기 배출 관련 교육 실시’를 기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요일별 배출제의 

실행 실태가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개선하려면 새로운 동기부여 

방안이 훨요해보이며, 특히 교육의 펼요성에 대해선 거듭 제기하고 있는 만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섬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종협하여 한 마디로 칸추리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요일별 배출 

제는 ‘펼요하고 유용하긴 하나 아직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은 미완의 제도’라고 평가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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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요일멸 배출쩌|’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및 개선방안 

져|추시 E탬읍의 시력|를 중심으로 

VI. 결론 및 제언 

이 논문의 목적은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에 대한 제주시 한림읍 지역주민의 인식을 

분석하고 그 개선뱅안을 제시하는 데 었다. 먼저 지역주민의 인식에 대한 분석 결과를 간 

추리변다음과같다. 

먼저 ‘쓰레기 문제에 관한 인식’ 측면에서는 제주도의 쓰레기 문제 상황은 섬각하며, 문 

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민의식 개선’, ‘관광객 환경세 부과’, ‘요일별 배출제의 빠른 정작 

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분리 배출한 쓰레기가 어 

떤 과정을 거쳐 최종 처리되고 있고1 분리 배출이 쓰레기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 

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반응이 우세하였다, 

두 번째는 ‘요일별 배출제에 대한 인식 및 시행 실태’ 측면이다. 요일별 배출 품목이나 

배출 시간대에 대한 인지 정도는 높았으나 시행 실태는 보통 수준이었다. 이렇게 실행 실 

태가 보통 수준에 머무는 이유로는 ‘주민의식 부족’, ‘복잡한 배출 품목’등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세 번째는 ‘요일별 배출제의 만족도 및 유용성’ 측면이다. 요일별 배출쩌]에 대한 만족도 

는 과반수 이상이 긍정적으로 답하였으나 불만족스럽다는 반응도 40% 이상 나타났다. 만 

족하는 이유로는 ‘클린하우스의 청결’, ‘주민들의 인식 변화’, ‘재활용품의 증가 순으로 응 

답하였고1 불만족스러운 이유로는 ‘가정 내 보관 장소 부족’, ‘번거롭고 귀찮음’, ‘배출 시 

간의 제한’ 순으로 응답하였다 

‘요일별 배출제가 쓰레기 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고 있다는 

반응이 약 60%였고, ‘그저 그렇거나 도움이 안 된다’는 반응은 약 40% 정도였다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이유로는 ‘쓰레기 총량헤는 변화가 없음’에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고1 

‘주민의 참여의지 부족’, ‘관광객의 쓰레기 과다’ 등도 그 이유로 들었다. 

마지막으로는 ‘요일별 배출제의 개선뱅안’ 측면이다. 요일별 배출제의 성공척 안착을 위 

한 요소로는 ‘한림읍과 지역주민 칸 소통을 통한 참여 자세 독려’와 ‘요일별 배출제의 필 

요성 홍보’에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다 홍보방식으로는 ‘플래카드 설치 및 홍보자료 활 

용’파 ‘대중매체 활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벙안으로는 ‘한립읍헤서의 정기적인 교육’과 ‘우수Pl을 선정 표창하기’가 우선되어야 한다 

고응답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 정리하면 현행 한림읍에서의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는 몇몇 이 

점이 있고 따라서 꼭 펼요한 제도이긴 하나 아직은 보완해야 할 부분이 더 많은 미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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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라고 진단내릴 수 있다. 

이를 개선해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 사항들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는 주민의식 개선을 위한 획기적 뱅안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한림읍민 대디수는 요 

일별 배출제의 요일별 배출 품목, 배출 시간대 동에 관해선 잘 알고 있었으나 그 질행 정 

도는 낮은 편이었다. 요일별 배출제의 성패는 이론적 앓보다 질질적 실행에 달려 있는 만 

큼 실행률을 끌어올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한림읍민들 중에는 

왜 쓰레기를 분리 배출해야 하는지는 물론 분리 배출한 쓰레기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분리 배출 행위가 

자율적,능동적이기보다 타울적·수동적이기 쉽고, 요일별 배출제의 성공적 이행은 더욱 어 

려워질 수밖에 없을 줄 안다.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되는 데는 주민의 참여 의지 및 주민 

의식 결여가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의식 개선은 중대한 과제 

중의 하나이며 이를 해결하는 데는 환경교육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여 

기서 말하는 환정교육이란 단순히 이론적 차원의 교육이 아니라 현장체험 위주의 실천교 

육을 의미한다.6) 분리 배출을 왜 해야 하며, 이것이 왜 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스스로 터득할 수 있도록 깨우치는 실천 중섬의 교육이 이뤄질 때 주민의식은 서서히 개 

선돼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한림읍과 지역주민 간 의시소통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한 

림읍민들은 요일별 배출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한림읍과 지역주민 간 소통을 

통한 지속적 참여자세 독려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더불어 한렴읍민들은 

요일별 배출제의 실행률을 제고히려면 한림읍에서 정기적인 쓰레기 배출 관련 교육 실시 

와 ‘우수마을 선정 표호P하기’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이러한 답변들은 한림읍에서의 

주도면밀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요일별 배출제에 대 

한 한림읍민들의 자율적·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려면 한럼읍에서 이를 위한 구체적 연간계 

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정기적인 배출 교육은 물론 다양한 동기 유발 뱅안 마련이 시 

급하다고여겨진다. 

6) 이와 관련해셔는 독일의 사례를 참고했으면 한다 독일 환경교육의 주요 특정은 다음파 같다. 
첫째, 환정교육기관 수와 운영주체가 매우 다양하다는 첨이다. 툴째, 환경교육은 대체로 초중·고 
학생들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가 많지만 독일은 그렇지 않다는 첨이다. 환경교육의 60%만이 초· 
중·고 학교와 연계되어 있고 나머지 40%는 일반 생인들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셋째, 독일 

환경교육의 가장 큰 특정은 직접 보고 느끼는 체험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정이다 넷째, 환 
경교육을 다루는 과목의 범위가 매우 넓다는 점이다. 사회, 물리, 화학, 생물 퉁은 물론이고 종 
교학, 미술, 정치, 역사, 국어 풍에서도 다루며, 교육 내용 자체에 섬리적 요소를 가미하여 환갱 
의식을 깨닫도록 하고 있는 점이 특정이라 할 수 있다(유청수, 2006: 148-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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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요일별 배출제를 통해 쓰레기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만 능 

사가 되어선 안 되며, 쓰레기 김량 및 재사용 정책에도 동퉁한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점 

이다. 요일별 배출제만 성공한다변 폐기물 정책 또한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오류이 

고 착각임을 알아야 한다. 재활용은 폐기물 처리를 위한 하나의 대안에 불과하며 매립 이 

전의 마지막 방법일 뿐이다. 재활용 이전에 감량과 재사용 정책 또한 비중 있게 추진되어 

야 하는 이유이다. 한 전문가에 따르면 재활용률이 아무리 높더라도 일회용품을 많이 쓰 

변 아무 소용이 없다(유정수, 2006: 68). 재활용률이 높다고 하여 자원순환형 사회가 만 

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자원순환형 사회로 나아가려면 무엿보다 일회용품 사 

용을 엄격하게 규제함으로써 쓰레기의 낌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재사용 정책 또한 강 

화해야 한다. 재싸용이 왜 중요한지는 패트병의 재활용사례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해볼 수 

있다. 페트병은 혜트병으로 재활용되기보다 커튼, 작업복, 포장용 끈, 인형 둥으로 재활용 

되는 수가 훨씬 더 많다(유정수, 2006: 68). 재활용보다 재싸용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 

기에 있다 페트병이 다른 소재로 만틀어지면서 더 많은 비용과 환경오염을 초래하기 때 

문이다. 물론 현재의 재활용정책을 폐기히라는 말이 아니다. 현행 정책 또한 나름의 장점 

을 지니고 있기에 이를 지속하는 가운데 감량 및 재사용정책 또한 병행 추진해나가는 것 

이 현명한 대책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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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재활용품 요일멸 배출쩌|’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및 개선방안 

져|추시 E탬읍의 시력|를 중심으로 

The Residents' Perception and Improvement Ways of the ‘Recyclable 

Waste Emission System by Day of the Week' : Focusing on the Case 

of Hanlim-eup, Jeju 

Kim, II B때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residents’ perception and improvement 

ways of ‘Recyclable Waste Emission System by Day of the Week' in Hanlim-eup, 

Jeju-si, Jejudo. The research subjects of this paper are residents of 없nlim-eup, and 

the research method is questionnaire method. The SPS statistical analysis program was 

applied to analyze the responses obtained from the questionnaire, and the results were 

derived by this applica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 could evaluate the current 

‘Recyclable Waste Emission System' as an unfini야ed syst밍n which is necess하y and 

useful to us but still has a lot to supplement. As an 외temative to supplementing and 

improving this system, I have suggested three things, First, groundbreaking m않sures are 

required to improve the consciousness of the residents, and the first of these measures 

is practical environmental education. Second, active communication between 없피im-eup 

and local residents is required. Furthennore, Hallim-eup should not only conduct regular 

waste separation emission education, but 외so motivate residents to actively p강ticipate in 

the ‘Recyclable Waste Emission System by Day of the We앙’ Third, f옮nlim-eup should 

be freed from putting waste policy only in recycling. In other words, f옮nlim-eup sho띠d 

pursue a policy to redu않 and reuse waste along with the waste recycling policy. 

Key Words : ‘&영cia버e W잃te Emi잃ion 앙앉em by Day of the Week'’, environmer뼈 

빼ication, the consciousness of 버e r않idents, recyc파ig, redu띠m and re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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